
도나 필리핀처럼 건비가 아주 싼 지역에 주재원 나가 다 돌아 사람들 말

들어보 그곳에 마 처럼 살다 것 같다는 느낌 는다 운 사 원, . ,

사 그리고 가 씩 나 고 해 허드 하지 않고 살다 다니 말 다.

건비가 어느 도 싸 에 그 게 사스런 생 할 수 는지 지만 에,

하 차 어 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리나마 얻 수 는 게 큰 다행 것 다.

허드 해주는 사람들 많 고 하지 않는 가 히 주변 사람들 가락질

는다는 말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 많 고 해 그들도 고 살 수 게 해주는 것.

도리라고 생각하 란다 만약 것 사실 라 우리가 보 에 낭비처럼 보.

는 실 는 득재 통해 사 안 시키는 순 능 휘하고

는 다 것 우리 사 가 고 는 상생 가. ( )相生

지 않 ?

근 내가 살고 는 아 트 리사 에 경비원 고 폭 고 그 신 계

통합경비시스 도 고 하고 다는 안내 았다 특 간.

만료에 라 폭 상 에 주민 담 가 고 해2012

통합경비시스 필 하다는 리 다 든 시안 그 듯 그 안내 에 시. ,

개편 시안 보 빛 망 가득 차 었다 체 개편 나 는 편.

한 리고 에 는 비 거 시해 리는 식 말 다.

나는 체 개편에 는 편 과 비 계산 못 어 다고 믿지만 었다고 믿,

는 주민들도 지 않 것 라고 짐 한다 나 에 주민들 체 개편 여 결.

할 각 믿 에 라 지게 것 다 나는 나 다 단 하고 는 사람.

믿 한다 라 편 과 비 계산 었는지 여 에 해 는 상.

시비 걸 사가 없다.

내가 보는 핵심 다 곳에 다 경비 감 경비원들 량 해.

고하는 것 과연 람직한 지 여 가 핵심 라고 보는 것 다 개편 시안에.

재 우리 아 트에 고 하고 는 경비원 숫 가 그 감, 100 64

해 만 남 겠다고 한다 에 달하는 원 량 해고하 한다는 말36 . 2/3

다 지에 리 게 경비원들 겪 경 신 격 루 말할 수 없. ,

도 클 것 하다 다나 에 하는 그들 는 다 곳에 직.

다시 얻 가 척 힘든 처지에 다.

체 개편 진하는 사람들 주 에 통해 감 는 별 리비가 월,

만원 도라고 한다 내가 보 에 매우 과 수 에 하지만 그것 액 그10 . ,

아들 다 하 라도 그것 과연 경비원들 량해고 당 할 수 만큼 큰 득

지 납득하 힘들다 갑 리 게 경비원과 그 가 생각한다 우리. 64

아 트 주민들 십시 신 월 만원 가 담 꺼 끌어안‘ ’( ) 10十匙一飯

수도 는 아닐 ?

우리 아 트 주민들 에는 한 달 생계비 만원 약하는 것 엄청나게 한10

사람도 수 다 그러나 내가 보 에 주민들 그 도 담 질 수.



는 경 능 갖고 다 강남 한복 에 해 는 아 트 주민들 그런 여.

도 없다고 엄살 리 그걸 믿어 사람 과연 얼마나 그 다 도 필리핀?

들 하는 것처럼 감 할 수 는 알 도 상생 신 짐짓 체,

하는 것도 히 가능한 다.

주민 가 열리고 그 상에 내가 런 취지 언 했다고 하 .

나는 과연 어 에 직 하게 그 리에 는 주민들 났? “

나 라는 식 냉 보 게 하다 고 나에게 야 보내는 사람도 많.” .

것 라고 짐 한다 생각 지 나 미처 생각해 보진 못했지만 생. , “

각 라고 맞 쳐 사람 거 없 것 같다 사 체 개편에 하 라도 나.” .

는 다 에 할 것 라고 생각한다.

나는 런 내 짐 틀리 란다 그러나 행히도 내 짐 거 그 들어맞.

가능 크다 우리 사 에 비 어 볼 경비원 처지 생각해 경비.

감 날 린다는 것 아들 힘든 다 아 트 가격 어진다.

고 근에 애 시 들어 는 것 막 드는 것 지 태가 아닌가 런?

에 상생 란 개 공간 차 찾 수 없다.

사람들 상생 란 말 나 업 리에 린다 업 업과.

상생 해 해야 마 한 라는 식 말 다 그리고는 강 에 는.

업 약 업 사 헤아 주지 않는다고 비난 는다 사실 업 행태.

보 그런 비난 아 싸다는 생각 든다 만 상생 뿐 진 상생하.

는 지는 별 보 지 않 다 업 경 하는 내 들 하 연하는 것 들.

어보 나 지 업 포에 해 가 미는 것 느낄 지경 다.

그러나 상생 란 말 직 업에게만 것 아니다 그리고 상생하 는 지가.

하다는 지 도 업만 몫 수도 없다 사실 우리 사 든 에 강 가.

약 상생 도 하 는 지 견할 수 다 강 들 란 허울. ‘ ’

내걸고 몫 챙 에 여 없는 습 다 는 강 가 욱 강해 야.

아진다는 못 믿 에 채질 하고 다 근 가 상생. ( ‘ ’,

민 짖고 지만 아직도 많 사람들 진 신뢰하지 못하고 다‘ ’ .)

우리 아 트 에 볼 수 듯 상생 해 는 신 그마한 득 포 해야 한,

다 아 것도 포 하지 않 상생 룰 수는 없 다 그런 어느 누 도. .

게 우리 집단 그마한 득 포 하 라고 주 할 수 없는 것 지 우리 사“ .”

다 그런 주 하 뻔히 당할 것 알 누가 뜻 나 겠는가 나. ?

역시 우리 아 트 주민 에 나가 그런 취지 언 할 신 없다.

지 우리가 빠 는 신 는 근시안 에 본 에 한 맹신 다‘ ’ .

그러나 우리가 극 해야 할 는 거시 에 본 다, .

거시 에 보 월 만원 라는 눈앞 득 포 하고 경비원 생계, 10 64

보 해주는 것 결코 비 아니다 런 상생 신 욱 살 사.

만드는 거 것 는 결 아 트 주민들 득 돌아 게 것,

다 그 다 비 것처럼 보 는 지 체 그 지하는 것.

히 결 수 다 내 웃들 에 것 알 도 경비원.

량해고에 뜻 히지 않 는 가 여 에 다.


